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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철학으로 삶을 예측한다”
라구아나우즈 <백천 운명철학원>

사주팔자, 운. 이런 말을 들으면 허황

된 미신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고 귀

가 솔깃해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자신의 판단력으

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나 아무

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힘

들 경우를 맞이할 때가 있다. 이처럼 이

성적인 사고로는 설명이 어려운 일이 닥

치면‘혹시……’하면서 사주팔자나 운

처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고비나 역경이 닥친다. 인생은 수학적 공

식이나 과학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아 보

통 사람은 자신에게 닥칠 앞날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 학문적으

로 탁월한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미

래에 자신에게 닥칠 일에 대해 조언을 듣

고 혹시 닥칠지 모를 불행에 대비하려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는 볼 수 있다. 그렇

다고 그런 사람을‘미신을 믿는 사람’이

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미래를 예측해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하고자 하는 그들은 그

런 행위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

고 또, 실제로 예측한 사실로 자신에게 닥

칠 화를 피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운명철학

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

면‘백천’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을 것

이다. 한국역술인협회 부회장, 국제예언

가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

역술인협회 미국지부장으로 있는 백천 

선생은 일찍이 뉴욕 맨하탄에서 운명철

학의 길을 개척했다. 한국이 낳은‘세계

적인 예언가’라고 불릴 만큼 그는 영적 

능력과 학문적 이론을 겸비하고 많은 사

람들의 운명을 예견해 왔다. 그러다 

수년 전 자녀들이 캘리포니아로 이주

하면서 그 역시 캘리포니아로 보금자

리를 옮겼다.

그가 운명철학 분야에서 걸어온 길

은 화려하다. 2008년, 한국역술인협

회에서 개최한‘세계예언자대회’에 

미국 대표로 참석해 운명철학의 가

치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보다 앞서 

1988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세계예

언자대회’에 참석해 도쿄는 물론 오

사카, 교토, 나고야, 홋카이도 등 일본 

전역에서 운명철학을 전파했으며, 1989

년 홍콩에서 열린‘세계예언자대회’에 참

석해서도 이 지역에서 운명철학에 대해 

설파하는 등 선구자적 역할을 이어갔다.

백천 선생은“필부필부부터 고위 공직

자까지 말 그대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비즈니스와 관련해 문의해오

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를 상담

해오면 수십 년째 운명철학적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라

고 말했다.

백천 선생은 사주와 신수는 물론 궁합, 

결혼, 이사 또, 부부운, 자녀운, 사업운, 건

강운 등의 각종 운세, 풍수지리, 주택 구

입 시기 등 생활 전반에서 필요한 운명철

학적 조언을 해 준다. 

전화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 문의: (909) 347-0505

              (213) 500-6363

▶ 주소: 2381 Via Mariposa W #2h

               Laguna Woods, CA 92637

▲ 백천 선생. 사진=백천 운명철학원

 

LA총영사관, 청년 취업 지원 위한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LA무역관

(관장 김승욱), 잡코리아 USA(대표 브

랜든 리)와 공동으로 오는 5월 23일(월)

부터 26일(목)(미 서부 기준)까지 온라

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

는 한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미 서

부 최대 규모 취업박람회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미 전역을 대상으로 개최하

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구직자

들에게 취업 역량 제고 및 취업 기회 확

대, 구인 기업들에게는 편리하고 폭넓

은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개

최되고 있다.

금년 온라인 취업박람회 행사에는 총 

100여개 기업이 참여해 2,000여 명이 

한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

정이다.

특히, KOTRA에서는‘글로벌 취업

관’을 별도로 운영하여 J-1, OPT, 

H1B 등 비자 지원이 가능한 기업 80

여 개를 모집하여 유학생 등 한인 청년

들의 비자 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예

정이다,

김영완 LA총영사는“한인 청년들에

게는 다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

하고, 최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구인 기업들은 우수한 한인 청

년들을 고용할 수 있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KOTRA로

스앤젤레스 무역관(kmove.la@gmail.

com) 또는 잡코리아USA(213-384-

1004)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구직자들

은 취업박람회 웹사이트(jobkoreausa.

com/kotra)를 통해 이력서 접수부터 기

업 인사 담당자와의 면접까지 100% 비

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